
<2023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총평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가 인천 미술 발전에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연고, 연배, 작품 성향 등 
여러 논쟁적인 관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심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가로 오원배를 선정하였습니다. 
오원배 작가는 21세기 동시대 지식사회 담론의 하나인 ‘인공지능과 로보테크놀로지’를 창작 배경으로 설정
하여 현대인들이 겪는 압박과 실존적 문제를 예술 작품으로 표상하는 작가입니다. 또한 제1회 <인천미술_
올해의 작가>로서 인천문화예술 생산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심사위
원 전원의 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작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심의를 통해 인천 출신 작가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심의위원회의 큰 소득이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출향하였으나 인천인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활동한 작가 등 다양한 작가군을 만났습니다. 이들 중 현재 국내외에서 거둔 작가로서의 탁월한 
창작적 명성과 활동에 주안을 두었는데, 그것은 1회라는 상징을 갖는 이 행사가 많은 작가를 포용하고, 세
계적인 작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의 고민과 행사에 대한 이해, 전망
에 대한 식견으로 선정한 오원배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까지 잘 수행하
여 현장감 넘치는 인천 미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논쟁의 테이블 위에 오른 작가들이 있었으나, 차기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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